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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에게 필요한 넓은 도량             16-07-01


엘레노어 루즈벨트 (Eleanor Roosevelt) 여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못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비열한 언어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한다면 그런 행동이나 언어를 마음으로 배척해버리라는 충고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열한  언어나 행동을 했다면  그는 더러운 입을 가졌거나 무례한 짓을 하는 동작을 가진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입이나 동작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중에 당시 하원의장인 누트 깅그리치 (Newt Gingrich)씨의 어머니를  주요 TV 앵커였던 카니 정 (Connie Chung)이 이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니가 깅그리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깅그리치 여사님,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깅그리치 여사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니는 자기의 한쪽 귀를 깅그리치 여사의 입 쪽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다가 살짝 말씀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깅그리치 여사는  자기가 한 말이 새나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카니의 귀에다 소곤댔습니다.  "힐러리는 나쁜 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카니는 깅그리치 여사와 한 약속을 깨고 다른 기자에게 깅그리치 여사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일 후 클린터 대통령은 깅그리치 하원 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하원의원과 백악관에서 모임을 가졌섰습니다.  백악관 모임이 끝나자 기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원의장의 어머니가 클린턴 여사를 나쁜  년이라고 불렀다는 데 그 점에 관하여 깅그리치 의장과 대화를 했습니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지요. 그는 내 왼쪽 귀에 속삭였고 나는 그의 오른쪽 귀에 속사겼습니다."  킅틴턴 대통령은 조끔도 기분이 상한 티를 보이지 않고 유머로 그런 질문을 받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에 대한 험담으로 기분을 상할 동의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표현을 들었다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다면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도량으로 상심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혈압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잠을 설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미워서 또는 누군가에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넓은 도량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관용으로 대한다면 잠도 잘 자고 심신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마디의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상심하거나 노여워 한다면  상심한 본인만의 손해입니다. 더러운 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한답니까? 관용과 도량으로 마음의 안정을 잃지 말고 잠도 잘 자는 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

